
시즈오까현 섬유협회의 활성화 방 

 

일본의 시즈오까현(靜岡縣) 섬유협회는 2001년도 사업으로 “시즈오까현 섬

유산지(産地) 재편(再編) 및 활성화 계획”에 따라 작성된 “엔슈(遠州)산지(시

즈오까현 소재) 활성화와 생존 방안”을 강연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설명하였

다.이 방안은 각 산지들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끔 산지·코디네이

터(産地 coordinator)로 활동하고 있는 “시너지·플래닝(Synergy Planning : 相乘

作用)” 기획사가 산지 내의 각 기업들의 역할이나 기능을 분석하여 마련한 

것으로 산지로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. 

일본의 섬유기업들이 겪고 있는 불황을 감안할 때 산지 안에 있는 모든 

공장이 살아 남을 수 없으며, 더욱이 재정지원이나 행정에 의지하고 있는 한 

생존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다. 

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이 사회, 이 업계에서 그 나름대로 존재할 만한 가

치가 있는 지를 항상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, 그것을 일상화할 때 

기업은 보다 건실해지게 될 것이다. 제직공장이 협회나 도매상으로부터 일을 

달라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,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일을 확보하는 시

대가 온 것이다. 일거리나 인건비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

고 노력하여 얻어야 한다. 

생산과 판매가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

능력이 필수적이며, 산지집단 내에서 공존하며 생존하기 위해서는 프런티어

·스피릿(frontier spirit : 개척자 정신) 또는 벤처(venture : 모험)적인 센스

(sense)와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. 또한 조합이나 협회는 통폐합을 하는 등 새

로운 산지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. 

 


